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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민·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강력 대처

- 상표권 보유기업·온라인 사업자 ·특허청 등이 공동 참여하는

「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」워크숍 개최 -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27~28일 강원도 강촌 리조트에서 ‘위조상품

유통방지 협의회 워크숍’을 개최한다.

ㅇ 동 협의회는 온라인상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

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44개 민간

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출범한 후 금년에 대폭 확대되어 65개

기관이 참여하고 있다.

□ 이번 워크숍은 블랙야크, 코오롱, 아모레퍼시픽, 나이키 등 국내·외

유명 상표권 보유기업과 네이버, 옥션, G마켓,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

사업자를 비롯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인 특허청·관세청 등

관계기관과 총 65개 기업이 참가한다.

ㅇ 동 워크숍에서는 ▲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정책 ▲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

침해대응을 위한 실무전략 ▲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세부협력



강화방안 ▲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논의하는

한편,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회원간 교육․홍보 등 인식 제고

활동도 펼칠 예정이다.

 

□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이번 워크숍은 서로 이해

관계가 다른 관련 기업들이 모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위조

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”고 하면서

”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위조상품 유통이라는

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

오고 있는바, 그간 온·오프라인에 걸친 위조상품 제조·유통 사범들에

대한 형사처벌 등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, 더욱 효과적인

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온라인 운영자 등의 협력이

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, 동 협의회를 통한 민·관 협력을 적극

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.


